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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별첨“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바다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음. 

 ○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강 릉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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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바다는 어민들의 논밭이자 생활터전이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

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바다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2만톤으로, 199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톤 선이 

붕괴되는 등 수산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

라고는 하지만, 각종 수산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

하게 바다모래 채취가 이루어지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래가 사라진 황폐화된 바다환경은 열대 우림이 

한순간에 사막으로 바뀌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환경

에서 살아날 생물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이 무너지면 이에 종사하는 

어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로의 이동이 가속화 되는 등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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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해운, 조선에 이어 수산업마저 무너질 경우 바다를 

이용하는 전 산업이 몰락하는 파국적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무수한 억겁의 세월이 만들어낸 바다의 곳간, 바다모래는 절대적

으로 보전해야할 자연생태환경으로, 자연이란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분아래 수산산업을 철저히 외면하여,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어업인들은 물론 강릉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분노에 찬 어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

들과 강릉시민의 뜻을 모아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조치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  10.  30.

강  릉  시  의  회


